
“비전을 따라 가는 삶”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자신을 내던졌 

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해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 지역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며 로마에 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행 19:21, 롬 

15:22-25).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호송되었고, 거기서 2년이나 구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 암살 위협, 폭풍과 파선 등 그 어느 

것도 그가 로마로 가는 비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에스아이엘(SIL, 1936), 위클리프성경번역 

선교회 (1941), 잘스(JAARS, 1948) 등을 차례로 

설립한 카메룬 타운젠트 역시 비전의 사람이었 

습니다. 그는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허망한 생각을 할 줄 알았습니다.” 

타운젠트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나면 그걸 이뤄 

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이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를 민감하게 기다렸다가, 

열렸을 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1926년부터 선교를 위한 비행 사역을 꿈꾸기 

시작했고, 1929년 칵치켈 신약성경 번역을 마친 

다음부터 그 꿈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 

니다. 아마존 지역에도 성경 번역 사역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사람도 재원도 

없었고, 심지어는 대공황이 미국을 덮쳤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꿈을 

이뤄주시기까지 2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한번은 비행기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 사고를 안전한 비행 사역의 

필요를 홍보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해서 사고 현장을 담게 한 것입니다. 

1948년 페루에서 잘스(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 사역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왝소 시로 그 본부를 옮겼습니다. 

타운젠트의 뒤를 이은 잘스 지도자들도 그와 

같이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문을 두드렸 

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에서 섬기고 있는 

잘스의 비행기들과 선박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는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DC-3 수송기를 얻었을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잘스가 이 비행기를 직접 기증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비행기를 

주셨습니다. 만일 직접 기증 받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페루에서의 사역에 맞게 이 

비행기를 개조할 수 있는 비용까지 모금 운동을 

통해 거둬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처음에는 무모하다며 반대했던) 잘스 

이사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의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p. 47, 103,  Into the Glory, by Jamie Buck-

ingham, p. …. 모든 부족에게 성경을, p.   

Dfdlfkjdfl) 

오늘도 이런 운송수단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잘스와 함께 행동하며 기도합시다. (http://

www.jaars.org)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위클리프 캐나다는 성경읽기를 통해 캐나다 내의 교회들이 살고, 동시에 기도와 1절 1센트 헌금을 

통해 선교지의 성경없는 부족을 축복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위클리프 캐나다로 연락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11/13 (주일) 11/14 (월) 11/15 (화) 11/16 (수) 11/17 (목) 11/18  (금) 11/19 (토) 

행 17-18 행 19-20 행 21-23 행 24-26 행 27-28 갈 1-3 갈 4-살전 2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Pursuing God’s Vision” 

Wycliffe Canada has started a Bible reading movement through which churches in 

Canada can be revived and those people groups who do not have the Bible can be 

blessed by the prayers and offerings of the participants, a cent per verse. Please con-

tact us if you want to join.            rbbb@wycliffe.ca     416-888-2262 

Sun, Nov  13 Mon, Nov  14 Tue, Nov  15 Wed, Nov  16 Thu, Nov  17 Fri, Nov 18 Sat, Nov 19 

Act 17-18 Act 19-20 Act 21-23 Act 24-26 Act 27-28 Gal 1-3 Gal 4-1Th 2 

 


